




택시기사의 영업행위가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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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고향이 곡성외각 면소재지고 서울에 거주중이라 연휴때 집에 내려오곤 합니다. 8월 15일 연휴에 맞춰 ktx를 타고 곡성역에 내려서 버스터미널

까지 가는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아저씨가 터미널에서 버스타고 어디까지 가냐고 물어보더니 얼마 안걸리는 거리니 택시타고 가자는 겁니다

. 진짜 어이가없어서 관광객이 호구도 아니고 30분 넘는 거리를 누가 기깝다고 택시를 탈려는지 제가 단호하게 ‘터미널까지만 가달라’고 하니 계속 

거기서 어디를 갈꺼냐 계속 볼어보시길래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누가 손님의 개인정보를 물어보나요?! 대낮이여서 망정이지 저녁에 탔으면 범죄에 

노출된것만 같은 공포감에 떨었을 겁니다. 곡성에서 관광객 유치한다고 테마파크를 만들면 뭐합니까?! 이런 인적서비스 부분에 너무 낙후된것 같았

고 자칫 곡성에 대한 안좋은 인상을 남기게 될까 걱정되기도 하는 마음에서 시정을 요청하고자 이글적게 되었으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목록 실명인증글쓰기

관광안내 > 곡성관광Q&A

COPYRIGHT ⓒ GOKSEONG-GUN. ALL RIGHTS RESERVED.

곡성관광Q&A

(http://www.gokseong.go.kr/tour)

https://www.gokseong.go.kr/tour/tourguide
https://www.gokseong.go.kr/tour/tourguide/qna
https://www.gokseong.go.kr/tour/tourguide/qna
https://www.gokseong.go.kr/kr/login.do?menuNo=107002000000



	곡성관광Q&A
	택시기사의 영업행위가 불쾌합니다


